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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뚜껑 발암물질 SEM 검출
EFSA, 유럽 유아식의 유리용기 밀봉과정에서  … 철제뚜껑 대체 시급

유리용기에 담긴 유아식에서 극소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유럽식품안전기구(EFSA)가 10월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EM(세미카바자이드)이라는 화학물질은 동

물에 영향을 미치는 약한 발암물질 중 하나로 최근 실험에서 쥐에 종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EFSA는 암 발생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부모들이 당장 유리용기에 담긴 유아식을 그만 먹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세균이나 다른 주요 감염에 대해서는 유리용기의 탁월한 안전도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다만, 유아식 제조기업들에 대해서는 20여년 동안 사용해왔던 유리용기의 밀폐방식을 되도록 빨리 바꿔 최

소한의 발암요인도 제거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SEM(Semicarbazide)의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기관은 EFSA가 처음이다.

EFSA 연구진의 조사 결과, 발암물질 SEM은 특정 종류의 유리용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철제 뚜껑을 

덮은 유리용기에서 주로 검출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유아식을 비롯해 과일주스, 잼, 설탕절임, 꿀, 케첩, 마요네즈, 피클, 살균처리야채, 소

스 등에 SEM 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철제 뚜껑에 부착해 유리용기를 밀폐할 때 사용되는 플래스틱 밀봉마개를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SEM이 발생해 용기내부의 음식에 녹아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에서 발견된 SEM의 양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기가 하

루에 섭취하는 SEM의 양은 종양이 생겼던 쥐 실험에 투입됐던 양의 4만분의 1 이하에 불과해 발암위험은 매

우 적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EFSA 전문가 패널의 수 바로우 박사는 “식품 내 SEM에 의한 소비자 위험도는 성인은 물론 아기들에 대해

서도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술력이 허용한다면 하루빨리 유아식에서 SEM 함유량을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용 이유식 등 유리용기에 담은 식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거대 식품 생산기업 하인츠는 이미 철제 뚜껑을 

대체할 새로운 뚜껑을 개발했으며 6개월 안에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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